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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크기가 2.75m에 달하는 대형 소조여래좌상이

(국보 제 45호)이 봉안되어 있다.이 불상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시기와 도상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부석사 소조여래좌상은 고려시대

에 많은 수리를 거치면서도 부석사가 창건된 7세기 불상의 원형을 나름대로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되는데,이것은 불단 아래에 고식의 방형 와적대좌가

남아있는 점이나 王京의 성전사원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녹유전이 무량수

전에서도 발견된 점 등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아울러 최근 x-ray

조사를 통해 불두가 목 부분에서 접합된 것이 확인된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의상에 의해 조성된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아미타불이지만 항마촉지인의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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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적 모습인 '초기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부석사

소조불좌상이 의상 창건당시의 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견편단을

한 항마촉지인의 가장 이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통일신라의

항마촉지인 불상의 도상은 우견편단으로 착의한 대의 끝단을 넓은 띠처럼

표현한 ‘석굴암계’와 같은 우견편단의 착의형식이지만 대의 끝단이 밖으로

접혀지거나 여러 개의 주름으로 표현되는 ‘부석사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유형이 통일신라는 물론 나말려초까지 불좌상 조성에 있어 중요한 範

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은 8세기 중엽에 조성된 갈항사지 석불좌상을

포함하여,포천 철불좌상,원주 출토 철불좌상들,화엄십찰 중 하나인 서산

보원사지 철불좌상(949년경)등 나말여초기의 중부지역 소재 불상들에서 지

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경북지역 일대에서 대의 깃이 밖으

로 접히거나 주름이 진 우견편단의 착의형식에 ‘초기 항마촉지인’을 결한 상

들이 많이 확인되는 것 역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주제어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의상, 화엄종, 화엄십찰, 원융국사, 와적대좌, 녹유전, 

       초기 항마촉지인, 우견편단, 궁예, 세달사. 

Ⅰ.머리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도 1>앉은 크기가 2.75m에 달하는 대형

소조불좌상이(국보 제45호)봉안되어 있다.東向을 <도 2>하고 있는

이 불상은 고려시대까지 현존하는 소조불 가운데 가장 큰 상으로,圖

像 면에서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석굴암 본존상의 형식을 그대로 재현

하였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학자에 의해 목조석가불로 추

정되기도 하였다.1)그러나 해방 후 조사를 통해서 부석사 소조불좌상

존명이 석가불이 아닌 아미타불임이 알려지게 되었고,불상의 소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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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부석사 위성사진과 배치도

<도 2>부석사 무량수전 횡단면도와 평면도

목조가 아닌 소조임이 밝혀졌다.2)

그동안 부석사 소조불좌상 조성의 배후문제를 뒷받침할 만한 사적

기나 명문 등이 발견되지 않아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며,원융

국사비문(圓融國師 964~1053)을 통해 존명이 알려진 이후에도 여전

1)中吉 功,<浮石寺釋迦如來像に對する考察> ≪新羅･高麗の佛像≫,東

京:二玄社,1971,361~370쪽.일본인 학자들은 경주 석굴암 본존불을 근

거로 부석사 소조불좌상을 석가여래상으로 추정했으며,재질도 소조가

아닌 목조로 보았다.

2)黃壽永,<浮石寺 塑造阿彌陀如來像>≪佛敎美術≫ 3,1977,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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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조성시기와 도상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지 않

고 있다.3)그러나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여러 면에서 소조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상으로 우리나라 조각사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조각이니 만큼 상 자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주

변자료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부석사 소조불좌상 방형의 와적대좌와 두부 접합 흔적 발견

을4)계기로 그동안 고려시대 작품으로 이해되던 불상의 편년이 의상

창건 당시인 7세기 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했다.5)이를 밝

히기 위해 의상이 唐에서 유학했던 10년(661~671)동안의 행보 및 그

가 이룩했던 화엄사상의 이해를 토대로 부석사 소조불좌상 조성배경

을 살피고,부석사 소조불좌상의 형식 및 양식적 분석을 통해 7세기

말 조성 당시 원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아울러 화엄종 전

파와 의상의 손제자인 신림이 창건한 세달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3)시무외･여원인을 결한 아미타불이 유행하던 7세기 말 의상이 우견편단의

항마촉지인상을만들수있었는지,석가불도상으로알려진항마촉지인을

아미타불 도상으로 변용할 만큼의 시대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해

결되지않고있다.黃壽永,앞논문,8~9쪽;鄭恩雨,<부석사 소조여래좌

상>≪韓國의 國寶≫,문화재청,2008,369~373쪽 ;주수완,<항마성도

상과 신라 황엄종 미술의 형성-부석사 무량수전 촉지인 불좌상 해석의

몇 가지 문제점>≪선사와 고대≫ 37,2012,63~88쪽 참조.

4)≪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용역≫,영주시청･

(주)한경문화재보존,2011,86~90쪽.

5)부석사 소조불좌상의 편년에 대해서 金元龍 교수는 新羅末期까지 올려

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하였고(金元龍,≪韓國 美術史≫,汎文社,1973),秦

弘燮 교수는 신라불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양식으로 옮겨가는 과

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조성은 10세기경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秦弘燮,

≪韓國의 佛像≫,一志社,1976,322~323쪽).黃壽永 교수는 신라 창건

이래 불두를제외하고 크기와 양식에서근본적인 변형 내지 새로운 조성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黃壽永,<浮石寺 塑造阿彌陀如來像>

≪佛敎美術≫ 3,1977,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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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예의 지배지역이었던 중부지역 소재 불상에 주목할 것이다.이들

불상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후대 불상 조성에

끼친 영향을 조명해 한국조각사에서 차지하는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위상과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조상경위와 배경

부석사는 鳳凰山을 主山으로 太白山에서 小白山으로 내려온 주맥

이 중간에서 남쪽으로 흐르다 솟아오른 봉우리에 위치해 있다<도

3>.이곳은 단양･청주･괴산 쪽으로 넘어가면 舊百濟 지역에 이를 수

있고 영춘･제천･원주로 이어져舊高句麗 지역으로도 통할수 있는 중요

한관문이다.또 남쪽으로안동･의성으로 이어지는 이지역은鳥嶺을넘

어 문경･상주･선산으로 연결되는 통로와 함께 고구려 문화가 신라로 유

입되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였고,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신라

와 고구려의 영토분쟁이 벌어진 지역이기도 한 곳이다<도 4>.6)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義湘 625~702)은 唐의 智儼으로부터 華嚴學

을 배운 후 귀국하여 海東華嚴初祖가 되었다.7)≪三國遺事≫는 唐이

6)≪三國史記≫ 권5新羅本紀 善德王 11년 冬 ;정병삼,≪의상 화엄사상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1998,220~221쪽 ;죽령을 통해서는 안동

→영주→풍기→단양→제천→원주로,계립령을 통해서는 예천→문경→

계립령→충주로 연결될 수 있다.서영일,≪신라 육상교통로 연구≫,학

연문화사,1999,54･193･204쪽 참조.

7)義湘의 기록에서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義湘의 法諱이다.기록에 의

하면 義湘･義相･義想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金知見은 義湘의

한자 표기가 그 동안 학계에서 사용된 ‘義湘’이 아니고 ‘義相’이고 이 이

름에 義湘 사상의 핵심이 표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金知見,<義相

法諱考>≪曉城趙明基博士追慕 佛敎史學論文集≫,東國大學校 出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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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대동여지도

新羅를 정벌할 계획을 세우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의상이 급히 귀

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8)의상이 귀국한 뒤 華嚴의 根本道場인 浮石

寺를 創建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988.그러나 김지견이 주장한 바와 같이 義相이라는 法諱가 스승인 智

嚴에 의해 작명된 것이라면 義湘이 지엄을 만나기 전에 사용된 法諱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全海住,≪義湘 華嚴思想史 硏究≫,민

족사,1994,88쪽.이 논문에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義湘이

란 표기를 따랐다.해동화엄초조라는 기록은 ≪宋高僧傳≫,≪白花道場

發願文略解≫,≪華嚴懸談會玄記≫ 등에서 보인다.

8)義湘傳敎 條에 의하면 歸國時期는 ‘咸亨元年庚午(670)’라 되어있고,前後

所藏舍利 條에 실린 ‘浮石本碑’에 의하면 ‘咸亨二年(671)’이라 되어있다.

義湘은 그의 姓氏과 出家시기,入唐시기,歸國시기,入寂시기 등에 있어

기록마다 상이한 부분이 많아 그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다.특히

歸國의 시기에 있어 ≪三國遺事≫안에서도그 기록이 엇갈리고 있다.高

翊晋은古板本의 一,二,元 등은 선명치않을 때가 많으므로부석본비의

‘咸亨二年’은 現代版의 誤植인 것 같다고 여겨 年代와 干支를 합친 670

년 歸國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高翊晋,<國古代佛敎思想史硏究>,동

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7,221쪽:同著,≪韓國古代佛敎思想史≫ 동

국대학교 출판부,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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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신라의 육상교통로 (지도출처:서영일,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학연문화사,1999)

A儀鳳元年 義湘이 태백산에 가서 조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를 세

우고 大乘을 널리 펴니 靈感이 많이 나타났다.9)

B고승 義湘이 王旨를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했다.10)

C의상이귀국한뒤에山川을두루다녔는데,고구려 백제의 바람과

마･소가미치지못할 곳에서 말하기를 “이 곳은 땅이신령하고산

이 빼어나서 진실로 法輪을 굴릴만한 곳이나,權宗異部의 무리가

5백 가량되니 이를 어찌할까”라고 하였다.의상은 대화엄교는 福

善의 땅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이때 善

妙龍이 항상 따라다니며 보호하였는데,은밀히 이 생각을 알고,

이에 공중에 대신으로 나타나서 큰 돌이 되니,세로와 너비가 1리

여서 가람의 위를덮고 떨어질 듯말 듯한 모양을하였다.여러 승

려들이 놀라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의상이 드디어 절 안으로 들어갔다.11)

위의 기록(A,B,C)은 新羅 文武王 16년(676)에 의상이 부석사를 창

건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 기록을 통해서 의상과 신라 왕실의 결탁설

9)≪三國遺事≫ 卷4義解5義湘傳敎條.

10)≪三國史記≫ 卷7新羅本紀7文武王 16年 2月條.

11)≪宋高僧傳≫ 卷4,唐新羅國義湘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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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른바 ‘華嚴의 專制王權 理念說’

이 그것이다.12)부석사와 전제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浮石寺가 신라 華嚴宗의 根本道場이 되고,훗날 의상이浮石尊

者로칭해진데에관해서는이견이없다.부석사는창건당시의정치사회

적여건속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했을뿐아니라,해동화엄종찰이

12)신라왕실과 불교와의 관계에 있어 주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중대 화엄

종과 전제왕권과의관계라고 할수 있다.1970년대에는 신라 중대 화엄종

이 전제왕권의 사상적 뒷받침을 해주었고,특히 義湘의 화엄사상이 중대

왕권과 결부되었다는 내용이 국사개설서에 실릴 정도로 그 파장이 매우

컸다.즉 화엄사상은 전제왕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화엄10찰

은 중대 왕권이 국가의 진호를 위해 설정한 新羅5岳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뿐만 아니라 <華嚴一乘法界圖>의 ‘一卽多 多卽一’

의 내용이 바로 일반 국민(多)들을 국왕(一)중심으로통합시키는 이념 역

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金文經,<樣式을 통한 佛敎의 大衆化運

動-唐･新羅 關係를 中心으로->≪史學志≫ 4,1970,102~107쪽 ;李基白,

≪韓國史新論≫,一潮閣,1976,100~101쪽 ;李基白･李基東,≪韓國古代

史講座≫Ⅰ,一潮閣,1982,375~377쪽;崔柄憲,<韓國佛敎의展開>≪韓

國思想의 深層硏究≫,1982).같은 맥락에서 중대왕권과 화엄종의 관계를

언급한시대사가 나오기도하였다.그런데이러한 관련설에대하여1980년

대에 반론이 제기되었다.義湘은 중대 왕실과는 긴밀한 관계가 아니며,

一卽多 多卽一의 원융사상은 모든 구성원의 조화와 평등을 강조하는 내

용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중대 왕권의 전제성 강화를 정신적으로 뒷받침

하였다는 것은 초세속의종교이념을 세속의 정치이념으로 해석한 것이어

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金相鉉,<新羅中代 專制王權과 華嚴宗>

≪東方學志≫ 44,1984:同著,≪韓國華嚴思想史硏究≫,民族社,1988,

263~269쪽,275~294쪽 ;高翊晋,<新羅中代 華嚴思想의 展開와 그 影

響>≪韓國古代佛敎思想史≫,동국대학교 출판부,1989,366~381쪽 ;金

福順,<新羅中代華嚴宗과王權>≪韓國史硏究≫ 63,1988:同著,≪新羅華

嚴宗硏究≫,民族史,1994:同著,<新羅下代佛敎界의動向>≪新羅文化≫,

1994).이와 같은 논쟁이 우리나라 현대정치사(70년대와 80년대 중후반)의

맥락을타고역사학자들의주장과화엄교학전공자들의반론으로이루어졌

다는 것은 이 논쟁이 가진 정치적,이념적 성격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6 11:09(KST)



영주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신라 화엄종 도상의 전파 449

<도 5>부석사 원융국사비,높이 186cm,

폭 96cm,유형문화재 제 127호

라는종교적중요성을갖는다.

현재 부석사 無量壽殿에

는 補處佛 없는 독존의 소

조불좌상이 동향으로 봉안

되어있다.13)이와 관련해서

는 1054년에 만든 원융국

사(圓融國師 964~1053)비

문에14)몇 가지 사실이 전

한다<도 5>.

一乘 阿彌陀佛은 열반에 드는 일이 없으며 十方淨土를 體로 삼고

生滅相이 없다.≪화엄경≫<入法界品>에 이르기를,혹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보거나 灌頂하여 授記를 받은 자는 모든 法界에 충만하

여 처소와 빈 자리를 보충한다고 하였다.불타는 열반하지 않고 비는

때도 없다.그런 까닭에 좌우보처보살을 조성하지 않으며 탑도 세우지

않으니 이것이 화엄 일승의 깊은 뜻이다.<圓融國師碑文>15)

<圓融國師碑文>에서는 창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협시보살 없이 아

13)무량수전과 같이 건물의 진입 방향과 불상을 모신 방향을 다르게 처리한

예로 영광 불갑사 대웅전,대전 고산사 대웅전,공주 마곡사 대광보전,양

산 통도사 영산전 등을 들 수 있다.이들은 아미타여래를 모신 불전은 아

니지만 무량수전과 공통된 공간 구성 의도가 느껴진다.

14)圓融國師의 속성은 김씨,속명은決凝,字는 慧日,溟洲人,龍興寺에서 출

가,만년에 부석사에 머물렀으며 문종 7년(1053)부석사에서입적,부석사

에서 대장경을 印寫하여 부석사와 안국사에 봉안했다.

15)“曰師智儼云一乘阿彌陁無入涅槃以十方淨土爲體無生滅相故華嚴經入法界

品云或見阿彌陁觀世音菩薩灌頂授記者充諸法界補處補闕也佛不涅槃無有

闕時故補處不立影塔此一乘深旨也”<圓融國師碑文> 朝鮮總督府,≪朝

鮮金石總覽≫ 上,1919;許興植,≪韓國金石全文≫ 中世上,亞細亞文化

社,1984;李智冠,≪校勘譯註 歷代高僧碑文≫ 高麗篇2,伽山文庫,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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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西紀 干 支 내 용 출 처

1 676
唐 儀鳳元年 丙子

新羅文武王 16年

義湘大師浮石寺創建法殿有大尊像

號曰彌陀亦法師之造成也

鳳凰山浮石寺改椽記

順興邑誌佛宇條

無量壽殿懸板衰書

朝鮮寺刹史料上券

無量壽殿彌陀尊像改金記

2 1358
元 順帝 18년

高麗恭愍王 7年

敵兵火其堂尊容頭面飛出烟焰中在

于金堂西隅文藏石上
鳳凰山浮石寺改椽記

3 1376
明 洪武 9年 丙辰

高麗禑王 2年
彌陀像改造改金 鳳凰山浮石寺改椽記

4 1618
明 萬曆 46년

朝鮮光海君 10年

萬曆四十六年歲次戊午五月初十日

於閣後芳啣列示後

無量壽殿須彌壇上寶蓋背面板

墨書

5 1723
淸 癸卯 6月

朝鮮景宗 3年
無量佛改金

安養門重修記無量壽殿佛像改金

記文

6 1767
淸 乾隆 32年

朝鮮英祖 43年
改舊從新 無量壽殿彌陀尊像改金記

<표 1>부석사 소조불좌상 불사 관련 기록

미타불상 한 구만을 모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따라서 좌우보처가

없이 아미타불만을 모신 것은 <圓融國師碑文>이 새겨진 1054년 이

전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불상의 현상과 양식분석을 통해 의상이 부석사를 창

건했을 7세기에 불상의 원형을 추정하여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위상

과 성격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Ⅲ.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분석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높이 2.75m,어깨 폭 1.24m,무릎 폭 2.08m의

당당하면서도 장중한 신체와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장육상으

로 고려시대까지 현존한 소조불 가운데 가장 큰 상이다<도 6>.소조

불은 파손되기 쉬운 약점도 있지만 경제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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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부석사 소조불좌상

제작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16)7세기말 의상이 이 불상을 조성했다면

그 시기에 과연 지금과 같은 대형 소조불을 만들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신라지역에서는 6세기의 소조상이 파편

으로도 전하는 예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소조상

이 늦게 알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현존 유물을 통해 판단할 때 신라

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소조상 유행이 반세기 이상 늦게 시작됐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는 불교의 공인이 삼국의 다른 나라보다 늦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라는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 6세기 후반 고구려,백제

뿐 아니라 중국 南朝와의 교류를 통해 소조상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眞平王 6년(584)의 皇龍寺 金堂의 중건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는 선진 불교문화를 보유하고 있던 고구려와 백제계의

장인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므로17)늦어도 이 무렵에는 신라 불교

16)崔聖銀,<百濟 7세기 塑造像의 様相과 傳播-신라 및 일본 白鳳期 소조상

과 관련하여>≪百濟文化≫ 49,2013,6~37쪽.

17)崔聖銀,<신라 皇龍寺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에 대한 연구>≪新羅史學

報≫ 23,2011,257~2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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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소조상이 소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18)眞平王 36년(614)

에 ‘永興寺의 塑佛像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고 王의 어머니 眞興王妃

가 죽었다’는 ≪三國史記≫의 기록19)이나 진평왕을 이은 善德女王代

(632~647在位)에 소조상에 뛰어난 승려조각가 良志가 활동하였다는

≪三國遺事≫의 기록은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준다.20)또한 그

가 善德女王 4年(635)창건된 靈廟寺의 丈六三尊像을 제작했다는 것

은 이 시기에는 신라지역에 대형의 소조불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이 유입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21)

신라지역의 소조불 조성의 여건뿐만 아니라 의상이 산동 반도에

서22)머물다 長安의 終南山 至相寺로 가서 智儼(602~668)의 제자가

된 시기는 龍朔 2년(662)이다.의상이 당나라 長安에 이르는 먼 여정

과 더불어 종남산에 이르기 전에 몇 곳을 방문하거나 머물렀을 정황

에 유의한다면,당시 장안에서 유행하던 대형 소조불을 접하고 부석

사 창건 당시 대형 소조불좌상을 조성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

된다<도 7>.

18)崔聖銀,앞의 논문(2013),17쪽.

19)이것은 新羅소조상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이다.“永興寺塑佛自壞 未幾

眞興王妃 比丘尼死”≪三國史記≫ 卷4,新羅本紀4,眞平王 36年 2月.

20)“釋良志,未詳祖考鄕邑,唯現迹於善德王朝.錫杖頭掛一布帒,錫自飛至檀

越家,振拂而鳴,戶知之納齋費,帒滿則飛還.故名其所住曰錫杖寺,其神異

莫測皆類此.旁通雜譽,神妙絶比,又善筆札.靈廟丈六三尊･天王像幷殿塔

之瓦,天王寺塔下八部神將,法林寺主佛三尊･左右金剛神等,皆所塑也.

≪三國遺事≫ 권4,義解5良志使錫 條.

21)崔聖銀,앞의 논문,2013,13~18쪽.

22)의상이 처음 入唐한 후의 정황에 대해서 ≪三國遺事≫에서는 揚洲에 이

르렀다고 했으나 ≪宋高僧傳≫에서는 登州에 이르러 善妙라는 여인을

만났다고 소개되어 있다.여기서 시작된 善妙說話는 귀국시 善妙龍으로

변하고 다시 부석사 창건 당시에 神變을 일으켜 도움을 주었던 이야기로

정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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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의상 유학 동선

최근 x-ray조사에서 목 부분에 미세균열과 접합했던 흔적이 발견되

었다.이 조사 결과는 1358년 왜구들이 전각을 불태워 불상의 머리 부

분이 날아갔고,1376년에 불상을 개조개금했다는 <鳳凰山浮石寺改椽

記>의 기록과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元 順帝 17年 至正 戊戌(1358)적병이 전각을 불 태워 얼굴이 날아

갔다.병화에 의해 불두가 문장석 위에 올라 있었고,洪武 9年 丙辰

(1376)에 원융국사가 개조개금했다.<鳳凰山浮石寺改椽記>23)

23)此寺唐高宗二十八年儀鳳元年新羅王 命義相法師始立創建 後元順帝十七

年 至正戊戌敵兵火其堂尊容頭面 飛出烟焰中 在于金堂西隅文藏石上 而

奏于上 泊洪武九年丙辰 圓融國師改造改金 而至于萬曆ﾐ三十九年 辛亥五

月晦日風雨大作柝其中樑明年□壬子 改椽新其畵ﾐ彩 儼若旧制也 記其匠

碩及勸緣人以示後也 <鳳凰山浮石寺改椽記>(무량수전 후측 서북쪽 모

퉁이의 공포 묵서)

-儀鳳元年은 西紀 676年 임

-元順帝의 戊戌年이면 西紀 1358年으로 順帝十八年의 착오인 듯

-洪武九年은 西紀 1376年 임

-萬曆三十九年은 西紀 1611年 임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6 11:09(KST)



454≪新羅史學報≫ 29

<도 8>부석사 소조불좌상 x-ray

즉,불두가 훼손 된지 18년이 지난 후에야 보수를 했고,현존하는 불상의

모습은 1376년 복원한 이후의 모습으로 추정된다.또한 오른쪽 팔 내부에서

목재 뼈대가 필름 판독 결과 확인되었고,불상의 복부 부분에서는 공극이 발

견되었다<도 8>.24)

14세기에 보수를 거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를 살펴보면 근엄

한 인상에 양 볼에 살이 많은 풍만한 양감을 느낄 수 있다<도 9>.육

<鳳凰山浮石寺改椽記>에 의하면 ‘무량수전은 儀鳳 원년,즉 文武王 16

년(676)의상에 의하여 창건된 이래 약 600여년 만에 적병에 의해 소실되

었고,홍무 9년(1376)원융국사에 의하여 법당이 개조되고 불상을 개금했

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무량수전의 전체적인 변화 사실을 충분하게 설명

하지 못하고 있다.그 이유는 원융국사는 그의 비문에 의하면 乾德 2년

(光宗 15년 964)에 출생하여 文宗 7년(1053)에입적하였으므로洪武 9년의

개조설과는 년대가 맞지 않는데 이는 수원 창성사 眞覺國師大覺圓照塔

碑에 ‘歲壬子住浮石重營殿宇悉如舊盖爲身後計也’란 구절을 통해서도 증

명된다.高裕燮의 ≪韓國美術文化史論叢≫에 의하면 임자는 恭愍王 21

年이므로 改椽記의 洪武9년과는 4년 차이가 난다.따라서 <鳳凰山浮石

寺改椽記>의 圓融은 圓應의 誤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4)≪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시용역≫,영주시청･

(주)한경문화재보존,2011,86~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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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부석사 소조불좌상 상호

<도 10>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발제선

계는 크고 높으며 육계의 중앙에 반원형의 중계주가 표현되었다.섬

세하게 조각된 나발이 두상을 촘촘하게 채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크

기가 작은 나발들이 발제선에 배열되어 있다<도 10>.양감 있는 얼

굴에 눈썹과 눈꼬리가 길게 올라갔고,

이마의 백호공에는 구슬이 박혀있다(後

補).얼굴 전체에서 코가 차지하는 비중

이 작고 인중은 짧은 편이다.그에 비해

입술은 도톰하며코의 폭보다 길게표현

되어있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는 봉화 북

지리 석불좌상이나 군위 석불좌상과 같이 방형의 얼굴에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귀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7세기 초중반 상들과도 사뭇 거리

가 있어 보인다.대신 안압지 금동팔불등과 같은 양감이 강조되어 풍

만하면서도 엄숙한 통일신라 초기 불상들과 더욱 친연성이 확인된다

<도 11>.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보수가 이루어진 14세기에 제작된 청양 장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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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 비교 1

사 금동약사불좌상(1346)이나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1346)과

비교했을 때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는 14세기 제작된 상들과 차이

가 있고,1280년 중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개심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의 상호와도 양식적으로 확연히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도 12>.25)

따라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 비교와 x-ray결과를 종합해보면 부

25)고려후기 불교조각에대해서는다음의논문들과 조사보고서를참고할수

있다.閔泳珪,<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人文科學≫ 14･15,1966;

菊竹涥一,<對馬･壹岐の朝鮮系彫刻>≪佛敎藝術≫ 95號,每日新聞社,

1974;姜仁求,<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美術資料≫ 18,1975;

文明大,<高麗後期 端雅樣式佛像의 成立과 展開 -坐像을 중심으로 ->

≪古文化≫ 22,1983;鄭恩雨,<高麗後期의 佛敎彫刻 硏究>≪美術資

料≫ 33,1983;崔聖銀,<瑞山 開心寺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고려후기 불

교조각>≪한국의 사찰문화재 학술세미나 논문집≫,2007,15~32쪽:同

著,<13세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韓國史學報≫,2008,

111~151쪽:<목조아미타불상의 조성과 복장 묵서명>≪고려시대 불교조

각 연구≫,일조각,2013,267~310쪽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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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 비교 2

석사 소조불좌상의 두상은 14세기에 보수를 거쳤으나,당시 유행하

던 양식을 따르지 않고 불상의 원형에 가깝게 보수가 이루어졌을 것

으로 판단된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건장한 어깨에 허리 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

다.부석사 소조불좌상과 같은 신체 비례는 장안의 大雁塔址에서 출

토된 善業泥 불상과 중국 계림 서산 관음봉 마애불상과 비교할 수 있

다.대안탑은 永徽 3년(652)에 건립되었고,계림 서산 관음봉 마애불좌

상은 679년 작인 것을 감안하면 의상이 인도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

은 불상을 접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도 13>.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대의가 신체에 밀착되어 있고 팔과 배 위에는

주름이 층단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다<도 14>.무릎 앞 대

의 주름은 볼륨 있는 신체에 밀착되었으며 입체적인 주름이 물결치듯

조각되어 생동감이 느껴진다.특히 오른쪽 발목에서 요철이 있는 좁

고 넓은 띠 주름이 팽팽하게 감겨 속도감 있게 흘러내린 모습과 무릎

아래로 자연스럽게 펼쳐진 옷주름은 통일신라시대 조각에서 일반적

으로 보이는 석굴암 본존불의 부채꼴 형태의 주름과는 구별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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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신체 비례 비교

<도 14>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런 형태로 펼쳐진 주름은 나가

사키(長崎)구로세(黑瀨)觀音堂

금동여래좌상이나 불국사 금동

아미타여래좌상,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보림사 철조비

로자나불좌상 등과 매우 흡사하

여 부채꼴 주름과 더불어 재질을 불문하고 통일신라시기에 많이 제작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도 15>.26)

앞서 언급한 불상들에 비해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옷주름이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드는 까닭은 14세기에 불상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름

이 변형 되거나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이와 함께 왼쪽 대퇴

부 옆으로는 지면과 평행한 짧은 3가닥의 주름이 있고,오른쪽 대퇴

부 옆으로는 지면에서 수직방향으로 올라오는 2가닥의 주름이 새겨

져 있는데 이 주름은 7세기 말 조성된 능지탑 소조불좌상에서도 확인

된다<도 16>.

26)손영문,<海印寺 法寶殿 및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像의 硏究>≪美

術史學硏究≫ 270,2011,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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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비교 1

<도 16>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비교 2

불상의 뒷면을 보면 입체적이면서도 탄력있는 대의 끝단 주름이 생

생하게 새겨져 있는데,석굴암 본존불이나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

좌상과 같이 대의 자락을 자연스럽게 뒤로 넘겼다.고려 후기 불상에

서 보이는 삼각형으로 마무리한 끝단 처리와는 다른 표현이다.따라

서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14세기에 보수하는 과정에서 상호 뿐만 아니

라 뒷면의 주름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도 17>.

대의 자락을 바닥까지 닿게 길게 처리한 부분이나,주름의 너비를

15cm에 달할 정도로 깊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꽤 인상적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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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비교 3

<도 18>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비교

소조라는 재질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도 18>.

7세기 말 제작된 일본의 当麻寺 본존불은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여

러 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상으로 주목된다<도 19>.신체에 비해

커다란 얼굴과 짧은 목,다소 경직되어 보이는 신체 표현에서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차이가 있지만 당당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풍만한 상

호,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의 표현은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유

사하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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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부석사 소조불좌상 옷주름 비교 4

<도 19>当麻寺 소조불좌상,681년경,높이 219.7cm

소조라는 재료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7세기 말에 일

본에서 当麻寺 본존불과 같

은 자연스럽고 세밀한 옷주

름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따라서 부석사 소조불

좌상의 흐르는 듯한 층단형

의 옷주름 역시 7세기 말 신

라조각에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도 20>.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우견편단한 대의 깃은 옷주름을 겹쳐지는 방

식으로 표현하였는데,대의 깃이 넓게 띠모양으로 표현되는 석굴암

27)毛利久,<當麻寺の彫刻>≪當麻寺≫,近畿日本鉄道,1962,83~111쪽 :

同著,<當麻寺彌勒佛像と新羅樣式> ≪佛像東漸:朝鮮と日本の古代彫

刻≫,法藏館,1983,152~163쪽 ;金志虎,<當麻寺金堂本尊の制作につい

て>≪早稲田大學大學院文學硏究科紀要≫ 第4分冊,早稲田大學大學院

文學硏究科,2010,179~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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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부석사 소조불좌상 착의법 비교 1

본존불과는 구분된다<도 21>.

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의 깃 표현은 경주 남산 칠불암 본존불,김천

갈항사지 석조불좌상,합천 청량사 석조불좌상,포천 백운동 철불좌

상,청양 장곡사 철조약사불좌상 등 많은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더불어 신라지역의 여러 조각경향과 조각을

위한 범본 가운데 신라왕실의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불상으로는 석굴

암 본존상을 꼽을 수 있다.신라 말의 불상들 가운데 석굴암 본존상을

따르는 복고적 경향의 상들은 중량감이나 의습,상호 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대한 체구,우견편단,항마촉지인,대의

끝단이 넓은 띠처럼 표현된 점(왼쪽 어깨에서 반전되지 않은 점)등에

서 공통점이 있다.현재는 전하지 않는 문경 봉암사 철불좌상을 비롯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傳보원사지철불좌상,서울 구기동의 승가사

마애불좌상,광주 철불좌상,영천 선원동 철불좌상 등이 이 계열에 포

함된다<도 22>.28)

28)崔聖銀,<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 硏究> ≪불교미술연구≫ 2,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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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부석사 소조불좌상 착의법 비교 2

항마촉지인에 우견편단식으로 착의하고 대의 끝단이 넓은 띠처럼

표현된 불상을 ‘석굴암계’라고 한다면,‘초기 항마촉지인’에 우견편단

의 착의를 하고 대의 끝단이 여러 주름으로 밖으로 접혀지는 유형은

‘부석사계’불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부석사계 불상은 나말려초까지

불좌상 조성에 있어 석굴암 본존불과 더불어 하나의 범본 역할을 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부석사계 도상은 Ⅳ장에서 화엄전파와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수인으로 7세기 말의 아미타불은 대체로

설법인을 취하지만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어

손의 형상만으로 본다면 석가불을 의미한다.수인은 석가모니의 깨달

음의 순간을,무량수전이라는 전각의 이름과 그 봉안 위치는 아미타

불을 상징하는 이중적이고 복잡한 교리와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의 成道 순간을 상징하는 수인으로29)≪大

31~32쪽.

29)黃壽永 編,<降魔觸地印佛坐像硏究> ≪韓國佛敎美術史論≫,民族史,

1987,73~110쪽 ;金理那,<印度佛像의 中國傳來考-菩提樹下 金剛座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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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西域記≫는 佛陀伽倻 마하보리사(大覺寺)에 봉안되어 있던 소조항

마촉지인 불좌상의 조성유래와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비슷한

내용이 唐의 勅使로 인도를 왕래했던 王玄策의 ≪行傳≫에도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像은 彌勒이 스스로 오셔서 만든 것이다.모든 道俗이 본보기 그

림을 그리려고 하였으나 신성스러운 변화는 그리기 어려워서 아직 模

寫한 것이 없다.王玄策 使臣이 거기에 이르러 여러 스님들에게 至誠

으로 은근히 請하여 여러 날 道場을 베풀어 참회하고 아울러 온 뜻을

말하여 그 그림을 얻었는데 매우 비슷하였다.곧 이 像을 위해서 經本

이 출간되었는데 열 권이있다.이 땅에 가지고 와서 전하였는데그 匠

人에 宋法智 등이 있었다.자세히 聖容을 관찰하여 聖顔을 그렸다.京

都에 가지고 오니 중과 俗人들이 앞을 다투어 模寫하였다.30)

위의 기록을 보면 왕현책 일행이 이 像을 모사하여 唐의 수도로 가

져오자 僧俗이 앞을 다투어 모사했다고 한다.왕현책 일행은 인도에

서 보았던 여러 가람과 성역,존상들을 그려서 책으로 펴냈다.현존하

지는 않지만 이 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상의 파급 효과가 매우 컸음

을 짐작할 수 있다.31)항마촉지인을 결한 불좌상은 당시에는 새로운

容像을 중심으로-> ≪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論叢≫, 知識産業社,

1981,737~752쪽:同著,≪韓國古代佛敎彫刻史硏究≫,一潮閣,1989,

270~290쪽 재수록:同著,<玄奘의 인도 여행과 統一新羅 佛像의 새로운

圖像>≪韓國古代佛敎彫刻 比較硏究≫,문예출판사,2003,222~240;이

주형,<보드가야 항마성도상의 前史:불전미술의 <降魔>敍事와 촉지

인 불상의 탄생>≪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정재 김리나 교수 정년퇴임

기념 미술사논문집≫,예경,2007,53~82쪽.

30)≪大唐西域記≫,≪新修大藏經≫ 권51,916쪽 上中 ;≪法苑珠林≫ 권

29,≪新修大藏經≫ 제53권,502쪽 下,503쪽 上 ;金理那,<印度佛像의

中國傳來考>≪韓國古代彫刻史硏究≫,일조각,1989,270-281쪽.

31)金理那,앞의 책,1989,270~280쪽 ;肥田路美,<唐代における佛陀伽耶金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6 11:09(KST)



영주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신라 화엄종 도상의 전파 465

도상으로 7세기 후반 무렵 신라불교계에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의상은 용삭 원년(661)唐으로 건너가 智儼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함형 2년(671)에 귀국하였다.따라서 그가 중국에 머물렀던 기간은 인

도로부터 전래된 항마촉지인 불좌상의 도상이 장안을 중심으로 중국

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의상이 귀국할 때 어떤 형

태로든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한 이 도상의 불상을 접했거나 가져왔을

개연성이 있다.

7세기 후반 중국에서 조성된 항마촉지인 불좌상 중에서 가장 이른

예는 장안의 大雁塔址에서 출토된 善業泥32)불상이다.대안탑은 永徽

3년(652)에 건립된 것으로,선업니 불상 역시 이때를 전후하여 조성되

기 시작하였다.7세기 후반에 조성된 항마촉지인 불좌상으로 연대를

알수있는 예로는광서성桂林의調露 원년(679)명삼존불의주존이 있

다.680년대부터는 비교적 많은 예가 확인되는데,영륭 2년(681)에 조성

된 병령사석굴 제 53･54龕의 삼존불상의 주존이 대표적이다<도 23>.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수인은 중대 신라 조각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항마촉지인’으로 보이면서도 석굴암 본존불이나 칠불암 본존불과 같

剛座眞容像の流行について> ≪論叢佛敎美術史≫,東京:吉川弘文館,

1986,155~186쪽:同著,<玄奘이 가져온 7軀의 佛像에 관하여>≪시각

문화의 전통과 해석 -정재김리나교수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예

경,2007,83~99쪽:

32)당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업니 불상들이 서안을 중심으로 상당

량 출토되었다.1920년경에 서안 남쪽의 백탑사 후원의 폐허,즉 수･당

시대의 지상사 유적에서 100여 점이 출토되었고,자은사 주변에서도 많

은 예가 발견되었다.불상의 명문을 통해 ‘선업니’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이것은 승려들이 입적한 후 화장하고 남은 뼈가루를 진흙

과 섞어 만든 흙을 말한다.선업니 불상은 명문을 동반하고 있는 예를 통

해 대체로 多寶佛塔,印度佛像,妙色身相등으로 분류된다.배진달,≪당

대불교조각≫,일지사,2003,220~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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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부석사 소조불좌상 수인 비교 1

<도 24>부석사 소조불좌상 수인 비교 2

은 ‘전형적인 항마촉지인’과는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일반적으로

항마촉지인은 禪定印의 상태에서 오른손을 풀어 땅을 가리키는 것이

므로 왼손은 선정인 상태 그대로 佛身의 중심축에 오도록 표현하고,

오른손은 ‘촉지’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촉지’라

고 하기에는 오른손을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있다<도 24>.

7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군위석굴 본존상은 왼손 손

바닥을 밖으로 하여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에 올려놓는 수인을 결하고 있다.33)이 또한 전형적인 항마촉지인과

33)이와 같은 초기의 항마촉지인의 예로는 군위석굴 본존상 외에도 蓮花寺

아미타칠존비상의 뒷면의 불좌상을 꼽기도 한다.그런데 이 상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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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부석사 소조불좌상 수인 비교 3

는 다른 형태이다.지금까지 이 같은 형태의 수인은 새로운 도상이 전

래되면서 기존 도상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변형촉지인’으로 이해되거

나,아미타불을 가리키는 別印으로 명명되는등 여러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34)그러나부석사 소조불좌상을비롯해군위석굴본존상이나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은35)항마촉지인 도상의 초기 도입기 형태로

‘초기 항마촉지인’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도 25>.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석굴암 본존불을 위시한 본격적인 항마촉지

인 유행의 전단계로 초기 항마촉지인 도상의 수용･정립 과정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된다.의상을 통해 화엄불교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항마촉지인 불좌상’이라는 도상이 함께 받아들여져,의상

무릎부분이 훼손되었고 왼손은 다리위에 놓지 않은 모습이라서 오른손

을 다리위에 올려놓았는지 확실하지 않다.崔聖銀,<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 -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교조각> ≪新羅史學報≫ 16,

2009,241쪽,주 24)참조.

34)金理那,앞의 책(1989),341~344쪽 ;文明大,<통일신라 불상조각과 당불상

조각과의관계>≪統一新羅美術의對外交涉≫,예경,2001,56쪽:同著,≪統

一新羅 佛敎彫刻史 硏究 上 원음과 고전미≫,예경,2003,41-49쪽,재수록.

35)崔聖銀,<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小考 -造像銘文과 중대신라 불

교조각>≪新羅史學報≫ 16,2009.8,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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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6>부석사 소조불좌상 수인 비교 4

에 의해 조성된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아미타불이면서도 항마촉지인

수인을 결한 ‘초기 항마촉지인’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부석사 소조불좌상이 의상 창건당시의 도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견편단을 한 항마촉지인의 가장 이른 예로 한국조각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을 보수할 1376년 당시에는 서산 개심사 목조아

미타불좌상(1280년 보수),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화성 봉림

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같이 양 속의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한 아미타불이 유행하고 있었다<도 26>.불상을 대대적으로 보수하

면서도 당시 유행하던 (하품중생인)설법인을 따르지 않고 의상 창건

당시의 항마족지인 도상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의

상계 화엄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불단을 살펴보면 가장 안쪽에 방형대좌가 남

아 있고 이후 목재 수미단으로 2차례에 걸쳐 증축한 총 3중의 구조로

되어있다<도 27>.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형대좌는 가로 2.65m,세로

2.17m,높이 1.06m의 크기로 7톤에 달하는 불상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다<도 28>.목재 프레임 안쪽으로는 적심석과 기와,잡석,진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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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7>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좌 1

<도 28>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좌 2

을 이용해 공간을 채워 넣었다.대좌 표면에는 회칠을 하고 금박을 입

혔던 흔적이 남아있으나 박락이 심한 상태다.현재 석조대좌의 왼쪽

귀퉁이는 무너져 내렸는데 14세기 병화를 입을 당시 불두와 함께 훼

손 됐을 가능성이 크다.수미단은 불상 보수와 병행해 추가 증축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방형대좌는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원형을 추정하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6 11:09(KST)



470≪新羅史學報≫ 29

<도 29>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좌 3

<도 30>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좌 비교

는데있어시사하는바가크

다<도 29>.

만약 1358년 왜구에 의

해 불두가 장대석까지 날

아갈 정도의 큰 병화를 입

어36)대좌를 새로 조성했

다면 장곡사 약사불좌상 석

조대좌(국보제58호)처럼고

려시기에크게유행했던귀꽃이나 안상을이용해대좌를장엄하거나또

는동경根津미술관아미타여래도(1306)의 대좌처럼 높고 화려한 대좌

형태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도 30>.그러나 부석사 소조불좌상

의 방형대좌는 군위 삼존불 본존상의 방형대좌나 673년경에 제작된

계유명전씨 불비상 본존의 방형대좌와 일본 당마사 소조불좌상의

대좌형태를 따르고 있다.

대좌 안을 기와로 채워 넣는 방식은<도 31>백제 건물지에서 보

이는 ‘瓦積’기단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되며,와적기단은 백제 기술이

36)<鳳凰山浮石寺改椽記>元 順帝 1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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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부석사 소조불좌상 와적대좌

<도 32>부석사 소조불좌상 와적대좌 비교

전파된 것으로 경주 낭산 陵旨塔의 기단부 네 면에 안치된 대형 소조

불좌상의 대좌에서 확인된다<도 32>.37)따라서 부석사 소조불좌상

의 방형대좌는 대좌의 형태와 제작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의상이 7세기

37)姜友邦,<陵旨塔 四方佛 塑造像의考察 -陵旨塔의復元試論->≪新羅와

狼山≫,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7,1996,101~103쪽 참조 ;孫枝

銀,<경주 낭산 능지탑 소조사방불상 연구>,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3,50쪽.백제와 신라의 와적기단에 대해서는 趙源昌,<百濟 瓦

積基壇에 대한 一硏究>≪韓國上古史學報≫ 33,2000,89~132쪽:同著,

<百濟 基壇 築造術의 對新羅 傳播>≪건축역사연구≫ 2005,57~69쪽:

同著,<新羅 瓦積基壇의 型式과 編年>≪新羅文化≫ 28,2006,73~100

쪽;김낙중,<百濟 泗沘期 寺刹의 伽藍配置와 造營의特徵 -최근의 발굴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韓國上古史學報≫ 74,2011,22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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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부석사 무량수전 녹유전

말 부석사를 창건할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수미단 안쪽 바닥에는 크기가 다른 2종의 녹유전이 남아있다.38)녹

유전은 대부분 寺格이 높은 成典寺院 또는 최상의 건축물에만 한정

되어 쓰인 것으로 당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큰 전돌의 크기는 가로25cm×세로25cm×높이4cm이며,작은 전돌의

크기는 가로14cm×세로14cm×높이7cm로 두 종류가 남아있다.통일신

라시대에 사용되었던 녹유전이 출토된 곳을 살펴보면 浮石寺를 비롯

하여 靈廟寺址,皇龍寺址,四天王寺址,感恩寺址,天龍寺址,法光寺址

등을 들 수 있다.녹유전이 통일신라시대 황실사찰에 버금가는 절에

서만 출토됐다는 점에서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7세기에 조성됐음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된다<도 33>.39)

38)전돌 위에 鉛釉를 시유하여 청색,녹색,황갈색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

으로 보고 있다.

39)강형태외 3,<통일신라시대녹유전돌(綠釉塼)의 녹유특성:부석사,천룡

사지및법광사지녹유전돌>≪先史와古代≫ 22,2005,212~222쪽;≪四

天王寺≫,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박물관,2009,49~51쪽 참조 ;

이한영,문은정,김수경,한민수,최장미,정민호,박지연,<경주사천왕사

지 녹유전의 녹유 특성 연구>≪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국립경주문

화재연구소,2012,180~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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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부석사 녹유전과 사천왕사 녹유전 비교

四天王寺址에서 출토된 綠釉千鳥形塼과 寶相華文塼은 표현과 기

법면에서 다르지만 부석사 녹유전과 비교 할 수 있어 주목된다.부석

사 녹유전에서는 사천왕사지 녹유전에서 보이는 보상당초문과 같은

세밀한 문양이 없고,千鳥形처럼 異形의 형태가 아닌 정사각형에 가

까운 형태이다.이는 부석사 녹유전이 사천왕사 녹유전보다 이른 시

기에 조성된 것으로 해석된다.<도 34>40)

사천왕사지 전돌에 대해 藤島 氏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塔址에서 다수 발견되는 異形의 千鳥形塼은 아직 다른 데서 본 적

이 없다.이것은 표면에 두께 1mm내외의 深綠色半透明의 釉藥을 입

힌 것인데,풍화하여 표면이 白色 혹은 黃褐色을 보여주고 있으나 深

層은 鮮綠이 아름다워 특이한 刑狀과 함께 주목할 가치가 있다.諸鹿央

雄에 의하면 일찍이 西塔址를 발굴 했을 때 중앙에는 복잡한 唐草文의

大形塼을 깔고 千鳥形塼을 주변 가까이 일렬로 배치하였다고 한다.41)

40)≪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書≫ 第一冊,朝鮮總督府,1923,21~23쪽.

41)姜友邦,<四天王寺址 出土 彩釉四天王浮彫像의 復元的 考察>≪圓融

과 調和 韓國古代彫刻史의 原理Ⅰ≫,열화당,1990,185~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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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朝鮮古蹟圖譜(1915~1935)

부석사에서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녹유전이 발견된 것을 두 차례

이상의 불사가 진행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위의 기록에서 보

이는 사천왕사처럼 중앙에 큰 전돌을 놓고 외곽에 작은 전돌을 함께

배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일제강점기(1915~1935)에 간행된 <조

선고적도보>에 실린 부석사 무량수전 법당 사진을 보면 당시에도 전

돌이 깔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현재 마루를 놓은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20세기 초까지도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전돌이 깔려 있

었음을 알 수 있다<도 35>.

부석사 소조불좌상 뒤에는 목조 광배가 따로 제작･배치되어 있으며

<도36>42)불상의 위쪽으로는 광해군 10년(1618)에 제작했다는 기록

42)부석사 소조불좌상의 광배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비교 할 수 있는 자료

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확언하기 어렵다.그러나 1435년 중창기록을

갖고있는안동 봉정사 대웅전과1476년에제작된 후불벽을 갖고 있는강

진 무위사 극락전에는 후불벽화가 광배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

다.후불벽화가 광배를 대신한 시기는 늦어도 조선 초기인 15세기경에는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임진왜란(1592)으로 16세기 이전의 불전 대부

분이 파괴되어 그 변화 양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17세기 재건된 대부분

의 불전에는 불상의 광배가 이미 사라진 상태이며 후불탱화가 일반화되

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16세기에는 광배 대신 후불탱화나 후불

벽화가 설치된 불전이 대세를 이루었을 것으로보인다.이런 정황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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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부석사 소조불좌상 광배 1

<도 37>부석사 무량수전 보개 <도 38>부석사 소조불좌상 광배 2

이43)남아있는 보개가 있다<도 37>.광배 안에는 당초문,연주문,여

의두문이 세밀하게 배열되어 있고,광배 테두리에는 화염문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도 38>.원형의 두광에는 3구의 화불을,중간이

뚫린 신광 안에는 좌우 2구씩 총 4구의 화불을 부착시켰던 흔적이 남

어 봤을 때 부석사 소조불좌상 광배는 적어도 16세기 이전 작품으로 추

정할 수 있다.송은석,≪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17세기 조선의 조각승

과 유파≫,사회평론,2012,61쪽 참조.

43)“萬曆四十六年歲次戊午五月初十日於閣後芳啣列示後”<無量壽殿 須彌

壇上 寶蓋 背面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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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9>부석사 소조불좌상 광배 x-ray

<도 40>부석사 소조불좌상 광배 비교

아있다<도 39>.신광은 좌우 각각 2개의 판재를 연결하였으며 꺽쇠

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화염문은 여러 조각의 나무 조각판을 이어

붙였다.이처럼목조광배를따로제작해서불상뒤에세워둔예로는청양

장곡사 철조약사불좌상,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이 있다

<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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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의상의 화엄전파와

부석사 소조불좌상 도상의 계승

의상의 화엄종은 중대신라 이래 수도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영주

부석사를 중심으로 교학과 포교활동이 전개되었다.의상의 화엄교학

은 華嚴一乘法界圖를 중심으로 하는 圓融思想의 철저한 실천으로 요

약된다.즉 조화와 평등 추구를 통해 지위와 신분이라는 세속적인 위

계질서에서 벗어나 불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다.그리

하여 의상은 경주에서 소외된 지방과 일반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포교활동을 했고,교학적인 연구보다 화엄사상의 사회적

실천에 치중했다.

또한 의상은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아미타정토신앙을 추구하였다.

의상의 아미타정토신앙은 타방인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에 안주하

는 일반적 아미타신앙이 아니었다.현세중심적인 왕생신앙으로 신라

자체가 이미 정토이자 불국토임을 인정한 것으로 그는 평생 계율을

지키는 수행인으로서 불교적 평등사회를 지향했고 이를 실천하는 종

교운동을 펼쳤다.44)

의상은 화엄종의 초조로서 신라 이래 고려까지 그 法이 이어져 내

려왔고 傳法의 장소가 바로 부석사였다.부석사는 화엄종찰로서의 자

부심과 긍지가 높았고,정통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인

다.그 한 예로서 부석사계 화엄종은 중국에서 新華嚴이라 불려지던

唐本 ≪80화엄경≫과 貞元本 ≪40화엄경≫이 새로 유입되어 화엄사

44)南東信,<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 20,1996,

61~62쪽:同著,≪義相의 思想과 信仰 硏究≫,불교시대사,2001,352~

385쪽,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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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전개에 새로운 계기를 맞았을 때에도 의상이 공부한 <60화엄>

을 계속해서 주석할 정도로 의상의 화엄교학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

다.45)또,9세기 말에 있었던 선종의 화엄종 비판에 대해 해인사계에

서 華嚴結社를 조직하여 화엄학 및 신앙의 변화를 꾀할 때에도 북악

인 부석사계는 기존 체제를 유지고자 노력했다.46)

의상과 그의 제자들은 부석사 창건을 시작으로 화엄사,해인사,범

어사 등 전국 곳곳에 화엄10찰을 세우며 신라에서 화엄종 입지를 굳

혀갔다.9세기 선종 개조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시절 부석사에서 화

엄 불교를 수학했다는 이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석사가 선종

사찰 조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성주산문의 개조 無染(800~888)은 부석사 體澄大德의 문하에서 화

엄학을 공부한 후 入唐하였고,동리산문의 개조 慧徹(785~861)은 15

세인 799년 부석사에서 출가하여 화엄을 8년간 배우고 814년 입당했

다.또한 道憲(824~882)도 9세인 832년 부석사에서 질응의 제자 梵體

大德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후 희양산 봉암사를 창건하였다.折中

(825~900)은 15세인 839년 부석사에 나아가 화엄을 배우고 19세인

842년 구족계를 받고 道允 문하로 옮겨 사자산문에 참여하였다.

화엄종찰로서의 부석사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의상의 화엄사상 만큼

이나 그 사상을 이미지로 표현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파급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부석사가 창건된 7세기 말은 석굴암 본존불이 조성

된 8세기 중엽 보다 1세기 정도 앞선 것으로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화

엄종 사찰 뿐만 아니라 이후의 불상 조성에 범본으로서 지속적인 역

45)중국 화엄종의 제4조 淸凉澄觀(738년~839년)의 화엄경소가 소성왕 원년

(799)신라에 전래 소개되었다.≪三國遺事≫ 卷4義解 勝詮觸髏 條 참조.

46)김혜완,<신라하대･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史林≫ 21호,

200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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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김천 갈항사지

석불좌상,높이 1.22m,

보물 제 245호

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우견편단의

착의형식에 초기 항마촉지인의수인을결

한 불상들이 모두 부석사상과 같은 아미

타불상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도상의 이

미지가 불교조각계에 커다란 영향을주었

을 것이고 중요한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양식 계보를 이

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상으로 김천 갈

항사지 석불좌상을 들 수 있다<도 41>.

갈항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勝銓스님이 尙州 領內 開寧郡境에 사원을 개창하고 石髑髏로 官屬

을 삼고 화엄경을 開講하였다.신라 沙門 可歸가 대단히 총명하고 도

리를 알아 傳燈을 계승하고 心源章을 찬술하였으니 그 대략을 말하면

승전법사가 石徒들을 거느리고 論議講演하였다 하니 곧 지금 갈항

사요,그 촉루 80여 매는 지금 綱司에 전해지는 것으로 자못 영험함이

있는 것이다.≪三國遺事≫47)

이 기록을 보면 갈항사는 승전법사가 창건한 것으로 승전 법사는

일찍이 중국 唐에 건너가 중국 화엄종 제2대조이자 의상과 동문인 法

藏(643~712)의 문하에서 화엄을 배웠으며 孝昭王 1년(692)의상에게

보내는 법장의 서신을 갖고 돌아온 것으로도 유명한 스님이다.48)

현재 경복궁에 있는 갈항사지 삼층석탑 2기 중 동탑의 기단에는 이

두문자를 사용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景德王 17년(758)에 元聖王

47)≪三國遺事≫ 卷4義解5勝銓髑髏條.

48)李秉燾,<唐法藏寄新羅義湘書에 對하여> ≪海圓黃義敦博士古稀記念

私學論叢≫,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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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798)의 외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탑 조성의 유래가 새겨져 있어

석불좌상의 조성 시기도 이즈음인 8세기 중엽으로 추정되고 있다.49)

갈항사 석불좌상은 무릎 부분과 오른손,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파

손되었으나 우견편단에 촉지인을 취하고 있어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같은 형식인 것이 확인된다.대의가 몸에 밀착되어 신체가 드러나고

우견편단으로 착의한 대의 끝단이 왼쪽 가슴과 어깨 부분에서 접혀져

주름을 이룬 표현은 부석사 소조불좌상 대의 깃 표현 방식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후 나말려초기에는 대의 깃이 삼각형

같은 형태의 도식화된 모습으로 표현되는데,이것은 부석사 소조불좌

상의 형식을 답습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승전법사가 창건한 갈항사는 직･간접적으로 의상과 관련이 있으며

화엄을 종지로 하는 사찰이었음이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따라서

갈항사 석불좌상을 조성할 당시 화엄종 사찰에 맞는 상을 제작했을

것이고 그때 화엄종찰인 부석사에 봉안된 부석사 소조불좌상을 범본

으로 불상을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화엄종 사찰 가운데 영월 세달사는 후고구려를 일으켰던 궁

예가 청년기에 머물렀던 곳으로,의상의 손제자 신림이 주석하였고

그의 제자 質應이 起信論을 강의하였던 곳이자 명주의 莊舍를 가지

고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찰이다<도 42>.50)따라서 의상의 화엄사상과 신앙방식은 신림과

49)文明大,<김천葛項寺>≪統一新羅佛敎彫刻史硏究(上)원음과적조미≫,

예경,2003,363~370쪽.

50)泰封의 弓裔의 관해서는 ≪三國史記≫ 권11眞聖女王 9年 8月:≪三國

遺事≫ 王曆1後高麗 弓裔 ;趙仁成,<泰封의 弓裔政權硏究>,서강대학

교 박사학위논문,1991;同著,<弓裔의勢力形成과 建國>≪震檀學報≫

75,1993,pp.1~34;이재범,<後三國時代 弓裔政權의 硏究>,성균관대

학교 박사학위논문,1992;崔聖銀,<나말려초중부지역 석불조각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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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세달사(세달사의 옛 사명은 흥교사)

질응을 통하여 세달사에 그대로 전수되고 구현됐으며,어린 시절 세

달사에서 승려생활을 했던 궁예에 까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

다.부석사 소조불좌상은 세달사를 비롯한 경북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후고구려(태봉)의 중앙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천 철불좌상을 비롯한 전 적조사지(서운사)철불좌상 등이 궁예

의 활동 지역이던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점은 우견편단에 초기 항마촉

지인을 하고 대의 깃이 반전되는 부석사 소조불좌상 형식이 하나의

범본이 되어 후고구려 지역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도 43>.51)

또한 고려 초에 화엄종 사찰로서 융성했던 서산 보원사지의 2.57m

크기의 철불좌상도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을 것으

고찰: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역사와 현실≫ 44,

2002,29~64쪽.

51)포천철불에 보이는 불상의 장신화 현상은 晩唐期 중국조각에서도 나타나

는 경향으로 불상 신체의 양감이 줄어 평판적인 불신에 허리만 길어지는

예가 泗川이나 敦煌지역에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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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초기 항마촉지인’에 대의 깃이 반전된

부석사계 착의법을 한 불상 1

로 추정된다.崔致遠의 <法藏和尙傳>에 의하면 普願寺는 華嚴10찰

가운데 하나였으며,고려 초에 활약했던 화엄종 승려 坦文(900~975)

의 발원으로 중창되었다.<法印國師寶勝塔碑>(978)에 의하면 탄문은

광종이 태어나기 전부터 왕건과 광종의 외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광종이 즉위하자 왕의 만수무강을 위해 석가삼존상을 주조했는데 이

불상이 보원사지 철불좌상으로 추정된다.52)

보원사지 철불좌상은 손이 결실 되었지만 초기 항마촉지인을 결했

던 것으로 보이며,대의 깃이 반전된 우견편단의 착의법을 하고 있어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형식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도 44>.

보원사지 철불좌상과 거의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같은 공방에

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 출토 철불좌상 3구 또한 부석사 소

52)姜友邦,<統一新羅 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忠南 瑞山郡 雲山面의

鐵佛坐像과 雲山面 普願寺址 丈六鐵佛坐像을 중심으로->≪美術資料≫

41,1988,1~31쪽:同著,≪圓融과 調和 韓國古代彫刻史의 原理Ⅰ≫,열

화당,1990,282~304쪽,재수록 ;김혜완,<신라하대･고려전기 원주 불교

의 전개와 신앙>≪史林≫ 21,2004,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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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4>‘초기 항마촉지인’에 대의 깃이 반전된 부석사계 착의법을 한 불상 2

조불좌상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3)이 철불들은 강원도

원주군 本部面 邑玉坪(현 원주시 학성동 일대)에서 발견된 것으로 부

석사 소조불상의 전파와 의상계 화엄종과의 관련성은 철불좌상들이

출토된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도 살펴 볼 수 있다.

原州는 통일신라시대의 北原府(北原京)로 남한강을 따라 남쪽으로

는 충주로 연결되며 서쪽으로는 여주와 양평을 지나 개경으로까지 연

결되는 수운의 要路에 위치하고 있어 각지의 물산이 모이고 조세가

운반되는 등 일찍부터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 지역이었다.54)따라서 서해안을 통해 들어오는 唐의 문물이 水

53)崔聖銀,<羅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 ≪講座美術史≫ 8,

1996,21~35쪽:同著,≪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일조각,2013,103~

112쪽 재수록.

54)이인재,<나말여초원주불교계의동향과특징>≪원주학연구≫ 2,2001,

195~220쪽 ;林玲愛,<元祐5년(1090)銘原州立石寺磨崖佛坐像小考>

≪강좌미술사≫ 12,1999,195~211쪽:同著,<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

조각>≪미술사학연구≫ 228･229,2001,39~63쪽 ;崔聖銀,<羅末麗初

中部地域 鐵佛의 樣式系譜>≪講座美術史≫ 8,1996.12,21~35쪽:同著,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일조각,2013,103~112쪽,재수록:同著,

<나말여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궁예 태봉(901~918)지역 미

술에 대한 사고->≪역사와 현실≫ 44,2002,29-64쪽:同著,<태봉지역

불교미술에 대한 試考>≪궁예의 나라 태봉≫,일조각,2008,184~209

쪽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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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전파

運을 통해 손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원주 인근의 영춘현

에는 의상의 화엄10찰 가운데 하나인 비마라사가 있었고,비마라사의

위치로 추정되는 영월군 남면과 단양군 영춘면의 경계에 있는 대화산

의 동쪽에는 의상의 손제자 신림이 주석하였던 세달사가 있었다.부

석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화엄종 사찰들이 위치한 영춘,제천

일대를 거쳐 원주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일대가 의상계 화엄종과 관련

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말려초에 경주를 중심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모델로 하는 복고적

인불상들이 조성되었다면,궁예 세력권이던중부지역일대에서는부석

사 소조불좌상 계통의 불상이 조성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도 45>.

경북지역에서도 부석사 소조불좌상에서 보이는 ‘초기 항마촉지인’

을 결한 불상이 여러 점 확인된다.부석사 동편의 폐사지로 알려진 곳

에서 발견된 봉화 오전리 석불좌상은 두부가 결실 된 상태인데55)우

견편단의 착의에 한번 반전을 준 대의 깃 표현이 부석사 소조불좌상

55)불두는 현재 부석사에서 보관 중이라고 전한다.배진달,<봉화오전리 석

조아미타여래좌상>≪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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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경북지역 소재 '초기 항마촉지인'불상

과 같을 뿐더러 주목해

야 할 점은 손가락을 완

전히 촉지하지 않고,왼

손을 몸의 중심축까지 충

분히끌어오지않은‘초기

항마촉지인’의 모습이 보

인다는 것이다<도 46>.

봉화 오전리 석불좌상은

부석사 인근에서 조성된

불상인 만큼 직접적으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봉화 오전리 석불좌상 이외에 ‘초기 촉지인’의 모습을 한 불상으로

경북 구미 대원사 석불좌상을 들 수 있다.대원사 석불좌상의 수인은

군위석굴 본존상의 수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왼손 손바닥을 밖

으로 하여 왼쪽 다리위에 올려놓고,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

은 수인을 결하고 있다.이 역시 전형적인 항마촉지인이 아니라 ‘초

기 항마촉지인’의 모습이라 생각된다.따라서 나말려초에 경북 일대

에서 발견되는 완전하지 않은 ‘초기 항마촉지인’을 결한 편단우견의

상들이 전해지는 것은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Ⅴ.맺음말

지금까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봉안된 소조불좌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최근 x-ray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상의 목 접합 흔적과 불단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6 11:09(KST)



486≪新羅史學報≫ 29

아래 고식의 방형 와적대좌,통일신라 성전사원에서 보이는 녹유전을

근거로 부석사 소조불좌상은 비록 고려시대에 많은 수리를 거쳤다 하

더라도 부석사 창건 당시인 7세기의 원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것

으로 보인다.선종이 유행하던 시기에도 화엄의 종지를 지키려고 했

던 사찰들에서 상징적 조형물로 부석사계 촉지인불과상의 형식을 따

르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신라의 항마촉지인 도상을 우견편단의 착의를 하고 대의 끝단을 넓

은 띠처럼 표현한 ‘석굴암계’와 우견편단의 착의를 하고 대의 끝단이

여러 주름으로 겹쳐지거나 밖으로 접혀지는 표현방식의 ‘부석사계’로

나누고,이 두 계통이 나말려초까지 불상 조성에 있어 범본 역할을 했

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의상 화엄사상이 유입･수용되는 과정에서 ‘항마촉지인’도

상이 함께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의상에 의해 조성된 부석사 소조불

좌상은 항마촉지인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초기 항마촉지

인’으로 추정했다.부석사 소조불좌상이 의상 창건당시의 도상을 유

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견편단을 한 항마촉지인의 가장 이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는 석굴암 본존불 조성보다 거의 100년이나

앞선 것으로 부석사의 ‘초기 항마촉지인’도상이 석굴암 본존불 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지녔으며 석굴암 본존불의 모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화엄종찰로서 부석사의 위상을 생각할 때 부

석사 소조불좌상의 파급력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견편단의 착의형식에 항마촉지인의 수인을 결한 불상들이 모두

부석사상과 같은 아미타불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대의 깃이 주름지

거나 한번 반전된 우견편단에 초기 항마촉지인을 결한 도상의 이미지

는 불교 조각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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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화엄종 도상의 전파와 관련하여 8세기 중엽 조성된 갈항사지

석불좌상과 세달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궁예의 통치권이었던 중

부지역 소재 불상이 주목된다.

궁예의 세력권에 소재하고 있는 포천 철불좌상,화엄10찰 중 하나

인 서산 보원사지 철불좌상과 원주 출토 철불좌상 등의 상들이 보여

주듯이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하나의 범본이 되어 나말려초까지 지속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더불어 경북일대에서 대의

깃이 주름지거나 한번 반전된 우견편단에 ‘초기 항마촉지인’을 결한

상들이 많이 확인되는 것 또한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영향이라고 추정

된다.

이 글이 부족하나마 한국조각사에서 부석사 소조불좌상 중심의 계

보를 확립해 화엄종찰 부석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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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atedClayBuddhaStatueofBuseoksa

TempleinYeongjuandPropagationthe

AvatamsakaIconofSillaDynasty

Lee,Ju-min

AmitabhaHallofBuseok-satemple(浮石寺 無量壽殿)enshrinesthe

seatedclayBuddhastatueofBuseok-satemple(NationalTreasure45)which

is2.75mhigh.Althoughthisstatuedeservestobethoroughlydiscussedin

thesculpture history ofKorea,itsformation period and academic

understandingonithavelacked.True,theremainsoftheneckjunctionof

theBuddhastatuefoundthroughrecentX-raystudies,theWajeokpedestal

(瓦積臺座)in an antiquesquareform and thebrick,green-glazed

earthenware(綠釉塼)discoveredinSung-jeontempleinUnifiedSillaproved

thattotheseatedclayBuddhastatueofBuseok-satempleunderwent

numerousrepairsinKoryoperiod.Nevertheless,itturnedoutthatefforts

wereunderwaytopreservetheprototypeoftheseventhcenturywhen

Buseok-satemplewasestablished.Thus,insteadoffollowinganewtrend,it

wastoreflectthefeaturesoftheUisang(義湘)era.EvenwhentheZen

Buddhism waspopular,someBuddhisttemplessoughttomaintainthe

philosophyofAvatamsakasect(華嚴宗).Thisstatueisasymboliconefor

thesetemples,andenshriningBhumisparsa-mudra(降魔觸地印)ofBuse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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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easthesymbolprovesthesignificantinfluenceoftheseatedclay

BuddhastatueofBuseok-satemple.

Theicon ofSillaBhumisparsa-mudraisdivided two-fold:wearing

sacerdotalrodeandexpressingthetipofthecollarlikeawidebandinthe

‘SeokgulamGrottosect(石窟庵系)’;andthetipofthecollaroverlapsin

manyfoldsorhasasinglefoldinthe‘Buseok-satemplesect(浮石寺系)’.

ThesetwosectsservedasoriginalprototypesinformingBuddhiststatues

untillateSillatoearlyKoryo.

TheiconofBhumisparsa-mudracametobeembracedasAvatamsaka

philosophyentersandgetsaccepted,theiconofBhumisparsa-mudraended

upbeingembraced.TheseatedclayBuddhastatueofBuseok-satemple

formedbymasterUisangseeminglyshowcasesatransitionalfacetofearly

Bhumisparsa-mudraalthoughitisAmitabhaBuddha.TheseatedclayBuddha

statueofBuseok-satemplemaintainsthetheniconofwhenitwas

constructed by Uisang,and isalso the earliestexample ofearly

Bhumisparsa-mudra(初期 降魔觸地印)withsacerdotalrode.Then,thisis

onecenturyolderinitsformationthanthatoftheBuddhiststatuein

Seokgulam Grotto.Ithintsatthepossibilitythattheiconofearly

Bhumisparsa-mudraintheBuseok-satemplesecthaslongertraditionsthan

theoneinSeokgulamGrotto,possiblyservingasitsoriginalprototype.

AsforthetransferoftheiconofAvatamsakaofSillaDynasty,thestone

Buddhastatuein GalhangsaTempleSite(葛項寺址)builtinthemid-8th

centuryandtheBuddhastatuelocatedinthecentralregionruledby

Kungye(弓裔)whosechildhoodwasspentinSedal-satemple(世達寺)were

spotlightedinthestudy.Sedal-satemplewaswhereKungyewasfromwho

formedtheHuKoguryeo(後高句麗)andisalsowhereUisang’sgrand-pu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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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Yeongju Amitabha Hall of Buseok-sa temple, Uisang, Silim, Avatamsaka 

sect, Ten Hwaom Temples, Wajeok pedestal, Early Bhumisparsa- 

mudra, Kungye, Taebong, Sedal-sa temple, green-glazed earthenware, 

Seokgulam Grotto.

Silim(神琳)stayed.ReligiousmethodologiesofUisangandAvatamsakawere

inheritedtoSedal-satemplethroughSilim,andprobablyinfluencedKungye

wholivedasmonkatthetempleaschild.TheseatedclayBuddhastatueof

Buseok-satemplewaswellknownthroughoutthenorthernpartofNorth

GyeongsangProvinceincludingSedal-satemple,soitisassumedthatitwas

Kungyethroughwhomthestatuewasnaturallypropagatedtothecentral

regionofHuKoguryeo(Taebong泰封).

PocheonstonestatueofBuddhalocatedinthecentralregion,thestone

statueofBowon-satemplesiteinSeosanasoneofTenHwaomTemples(華

嚴十刹),andthestonestatueexcavatedinWonjushowthecontinuous

influenceoftheseatedclayBuddhastatueofBuseok-satempleasanoriginal

prototypewascarriedonuntillateSillatoearlyKoryo.Moreover,thatthe

collarsofBuddhastatuesfoundinNorthGyeongsangProvinceandstatues

wearingsacerdotalrodewheretheBuddhastatues’collariswrinkledor

foldedoncewithanoteofearlyBhumisparsa-mudraisassumedtohavebeen

influencedbytheseatedclayBuddha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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